
탈북민 대회 축하 메세지

싱그러운 생명의 계절에 제1차 탈북민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
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.

탈북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한마음으로 어울리는 것은 남과 
북의 경계를 허물게 하는 가장 소중한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. 
나아가 탈북민의 용기와 행복은 우리 민족이 공존과 상생으로 
다가가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.

국가와 민족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지구촌 시대임에도 우
리는 날이 갈수록 분단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
있습니다. 

이러한 시기에 오늘의 대회는 생명이 움트는 뜻 깊은 봄기운과 
같으며, 앞으로 민족의 평화와 행복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
기대합니다.

오늘 소중한 인연들이 마음을 모아 평화와 공존의 초석을 놓을 
수 있기를 바라며, 민족의 통합과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
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. 


